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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H.W 전대통령의 서거  18-12-08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94세를 일기로 2018년 11월 30일에 서거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을 직접 찾아왔거나 멀리서 전화로 연결된 43명의 가족들에게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일일이 말하고 조용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에일 대학교에 다닐 때 야구 선수로 활약했고 미국의 하원의원, 중앙정보국 국장,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전에 중국 주재 미국 연락관, 미국 부통령, 미국 의 UN 대사, 등의 관직을 두루 거친 관운이 최고로 좋은 미국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지난 4월에 부인 바바라 여사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냈는데 자기가 숨을 거두기 전에 한 말은 “나도 천국에 기고 싶다.”였습니다. 그는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군복무를 했는대 당시에 가장 나이 어린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런 군 경력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그는 75세, 80세, 85세 90세 생일에 낙하산 점프를 했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요즈음의 정치인들이 배울 점은 그의 인격적 품행일 것입니다. 그는 소위 정적을 포함해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극진한 예의로 대했습니다. 민주당원으로서 8년 동안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씨는 “내가 함께 봉사한 8 분의 대통령 중에서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가장 정중하고 존경 스러운 대통령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기를 부통령으로 지명했고 같이 봉사했던 오비마 전 대통령도 버젓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전 대통령이 가장 정중하고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한 걸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의 말은 진심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이 사망했을 때 미국의 어느 정치인보다 깊은 조의를 표해준 부시 전대통령의 깊은 애도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그의 겸손함이 유명했습니다. 민주당에 속한 사람이든지 공화당에 속한 사람이든지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즉 정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통령을 8년 지내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1836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틴 밴 뷰렌 (Martin van Buren)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예도 제2 대 존 아담스 (John Admas) 대통령과 이번에 서거하신 부시 대통령 뿐입니다.

그는 재임 중에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나마에 미군을 파견했고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락군을 축출하기 위해서 미군을 쿠에이트에 파견했으며 그후 일년도 못되어 이락크를 침공했습니다. 정식으로 이락크 전쟁의 승리를 선포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2009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명한 항공모함의 진수식도 거행했습니다. 대선에서 자기를 패배시킨 클린턴 (Clinton) 당선자에게 친필로 축하편지를 보냈습니다,  “전략)…..저는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어떤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는 것이 외롭다고 했지만 저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비난을 받을 때는 더욱 어려울 때일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충고를 주기에 적절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난자가 있다고 해서 낙담을 하거나 진로에서 밀려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우리의 대통령이십니다. 당신과 가족의 평강을 빕니다. 당신의 성공은 우리 나라의 성공입니다. 나는 당신을 열심히 응원할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조지 드림”  어떻습니까? 멋진 패자이지요?   끝

